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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ng Intentions 연출의도

한 인물의 감정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고 싶다. 관객은 “고은”의 등 뒤로 영화의 풍경이 펼쳐질 것이다. 

고은과 관객을 동일시하는 데에 힘을 쏟을 것이다. 이를 위해 “고은”과 관객의 정보 값을 일치시킴으

로써 관객이 고은이 느끼는 감정을 최대한 고스란히 안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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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ng Intentions 제작의도

자본주의와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종종 “돈 때문에 이렇게 까지 해야 할까?” 라는 고

민을 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돈으

로 인해 돈보다 중요한 것을 놓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꼬집고 싶었다.

Character 캐릭터

고은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보이스 피싱 집단에 들어온 고은. 그리고 그녀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필사적으

로 평범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 자신이 지낼 조그만 방 하나를 얻을 돈을 모은 뒤 집단을 떠날 것

이다. 어릴 때 사기를 당해 가정은 무너졌다. 이후 어머니와 아버지는 흩어졌고 고은은 홀로 서기를 시

작했다. 

선희 

연변, 가난한 집안의 인물.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다. 하지만 대한민국

에서의 생활은 녹녹치 않았다. 본인을 고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돈을 받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었다. 그렇게 많은 일을 거치다 결국 보이스 피싱 집단에 정착하게 된다.  

예리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보이스 피싱을 시작한 인물. 큰돈을 쫓아 왔지만 잘 맞은 않은 탓

인지 실적은 좀처럼 늘지 않는다. 그러던 중 고은과 선희로 자신의 자리조차 위태해지자 필사적으로 살

아남기 위해 발버둥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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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필요해 자신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보이스 피싱 집단에 들어온 고은. 그녀가 옆방

에 사는 선희에게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들키게 된다. 선희는 비밀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고은

에게 한국어 과외를 받게 된다.  

그리고 어느 날 사장이 실적이 부족한 한 사람이 다음 달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가장 가능성이 

큰 사람은 선희 그리고 선희의 룸메이트 예리이다. 예리는 선희를 경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 선희

가 고은에게 한국어 과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예리는 고은에게 본인의 실적을 올리는 데에

도 도움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거절당한다. 이에 예리는 선희에게 자신이 쫓겨나게 되면 선희가 고은에

게 한국어 과외를 받은 사실을 모두에게 말하겠다고 경고한다. 

다음 날 고은은 사장을 찾아가 선희가 쫓겨나지 않을 방법에 대해 묻는다. 사장은 고은의 봉급을 줄

이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에 돌아서는 고은. 다시 작업실로 들어온 고은. 하지만 선희는 이미 고은이 

“대한민국 사람이다. 고은이 쫓겨나야 한다.”고 집단 사람들에게 말한 뒤였다. 아수라장이 된 작업장. 

관리자들이 들어와 통제봉을 휘두른 뒤에나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일이 끝난 뒤 자신의 방에 들어와 이미 싸져있는 캐리어를 바라보는 고은. 캐리어를 들고는 도망가기 

시작한다. 고은의 뒤를 쫓는 보이스피싱 집단 관리자. 고은은 숨고 보이스피싱 집단 관리자는 떠난다. 

건물 밖으로 나오는 고은. 고은의 뒤로는 높은 마천루와 고급 아파트들이 줄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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